
주임신부 : 김현국 요한사도  925-259-2512
사목회장 : 남석훈 니콜라오  408-571-8785
총구역장 : 조재우 요셉      408-966-5496

대림 제1주일                                                              2022년 11월 27일(제561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 · 목 · 금 · 주일 9AM - 2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미         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 · 목 ·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 해 성 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 아 세 례 사무실로 문의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600 - 0177 

주 일 학 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레지오 마리애: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신 심 단 체 울뜨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령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입당_91 봉헌_512, 220 성체_173, 156 파견_89 / 해설_김미정(안나) 제1독서_조재우(요셉) 제2독서_이주일(요한사도)
Narrator_Augustine Sung   1st Reader_Sylvia Sicat   2nd Reader_Ryan Wu  Prayer_Selina Chae

입 당 송 |   시편 25(24),1-3 참조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1독 서 |   이사 2,1-5   Isaiah 2:1-5
화 답 송 |   시편 122(121),1-2.4-5.6-7.8-9(◎ 1 참조)
               Psalms 122:1-2, 3-4, 4-5, 6-7, 8-9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Let us go rejoicing to the house of the Lord.
○ “주님의 집에 가자!”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I rejoiced because they said to me, "We will go up to the   
   house of the LORD." And now we have set foot within your  
   gates, O Jerusalem.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 According to the decree for Israel, to give thanks to the     
   name of the LORD. In it are set up judgment seats, seats    
   for the house of David. ◎

○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
○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May those who love you    
   prosper! May peace be within your walls, prosperity in your  
   buildings. ◎
○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
○ Because of my brothers and friends I will say, "Peace be     
   within you!" Because of the house of the LORD, our God,
   I will pray for your good. ◎
제 2독 서  |   로마 13,11-14ㄱ   Romans 13:11-14
복음환호송 |    시편 85(84),8
◎ 알렐루야.
◎ Alleluia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 Show us Lord, your love; and grant us your salvation. ◎
복    음 |   마태 24,37-44   Matthew 24:37-44
영성체송 |   시편 85(84),13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Yong Ah Lee, 

최영숙 마리아, 윤정의 알퐁소, 이원숙 글라라,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배춘자 로사리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생명의 말씀   어려운 기다림 vs 쉬운 기다림

  

여러분은 다음 중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무엇이신지

요? 1) 엘리베이터에서 닫힘 버튼 누르지 않기, 2) 버스 

정류장에서 남은 도착 시간 확인하지 않기, 3) 전자레

인지 문 열지 않고 타이머 끝까지 지켜보기 

세 사례의 공통점은 다들 짧게는 몇 초, 길어도 몇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들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내가 따로 누르지 않아도 엘리베이터 문은 닫힙니다. 

시내버스는 도착 시간을 확인한다고 해서 더 빨리 오

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 역시 내가 입력한 시간이 다 

지나야 ‘땡’ 하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짧

은 시간을 기다리는 일을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뭐

든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 시대 사

람들은 일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순간을 힘들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을 누르고, 버스 도착 시간을 계속 확인합니다. 전자레

인지는 아직 10초가 남았어도 먼저 문을 열어 작동을 

종료시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의 시기가 시작했습니다. 대림(待臨) 시기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시기

입니다. 이 시기는 전례적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4주간

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

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실도 담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상에서 아주 짧은 순간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잘 기다

릴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음식이 데워지는 것을 기다  

                                                  

리는 것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앞서 예를 든 경우는 

상황이 바뀌고 일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

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12월 25일,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

실 때까지 수동적으로 시계와 달력만 보며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적 의미로 우리의 기다림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니 깨어 있어라.”

(루카24,42)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은 졸음을 참으며 

억지로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완성을 이루실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잘 “준비하고 있어라.”(루카 24,44)라는 말씀입

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나는 무엇에 취

해있는지부터 깨닫는 것입니다. 돈입니까? 허영입니까? 

자만입니까? 깨어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지

금 내가 취해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힘든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정수용 이냐시오 신부 |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5분 묵상

근대일본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호쿠사이에게 

한 친구가 그림을 부탁했습니다. 평소 취미로 닭을 키우

는 친구는 아끼는 수탉을 한 마리 그려달라고 했는데 

워낙 유명한 화가 이었기에 그 자리에서 뚝딱 그려줄 

줄 알았더니만 다음 주에 그림을 주겠다며 약속을 미뤘

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음 주에 찾아가자 완성되지 않았

다며 또 미루었고, 그렇게 무려  6개월이나 미루었습니

다. ‘아, 호쿠사이 같은 화가에게 닭이나 그려달라고 해

서 이 친구가 화가 났나 보군.‘이라고 생각이 든 친구는 

결국 포기하고 의가 상할까봐 더 이상 그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호쿠사이

가 찾아와 그림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마치 살아 움직

이는 것 같이 생동감이 있는 멋진 수탉 그림이었습니다. 

“아니, 이보게  3년 전에 부탁한 그림을 어째 이제야 가

져다준단 말인가? 나는 자네가 사소한 부탁이라 일부러 

무시한 줄 알았네.” 그러자 그는  “3년 전에 닭을 그려

보니 내 소중한 친구에게 줄만한 작품이 아니지 뭔가?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틈틈이 연습하다 보니 3년이

나 걸렸네 그려.”

 우리는 또 다시 대림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

시 희망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

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약한 인간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서 우리의 기도는 뜸해지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잊힘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

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의 성

실함을 우리가 잊고 있기에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천  

2백 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은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천 번이나 스케치해본 결과

라고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어

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만

들어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깨

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받을 수 

잇는 축복된 대림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굿뉴스에서-

 



     공지사항

                              

  
∎11월 - 12월 주요 전례 일정
   - 11월 29일(화): 평일미사 없음
   - 12월 3일(토): 온라인 대림특강, 오후 7시 30분
   - 12월 11일(주일) - 13일(화): 사목회 워크샵
   - 12월 13일(화): 평일미사 없음
   - 12월 14일(수): 판공성사(한국어), 오후 7시 30분
   - 12월 15일(목): 판공성사(한국어, 영어), 오후 7시 30분
   - 12월 16일(금): CCOP 성탄 음악회, 오후 7시 30분

∎성체분배 봉사자 추가 선임: 이종구 안드레아
   - 함종식 마티아 형제님과 더불어 이종구 안드레아       
     형제님께서 성체 분배 봉사를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대림시기 우리 공동체의 실천 목표
   - 기간: 11월 27일(주일) - 12월 23일(금)
   - 마르코 복음 묵상: 이어쓰기와 통독 중 한 가지 선택
   - 하루 10분, 성경 읽기
   - 묵상 노트는 본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 묵상 노트 다운받기: www.tvkcc.org/advent2022

∎요아킴.안나회 정기총회 안내
   - 2022년도 총회및 송년회를 개최하오니 회원들께서는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11월 27일(주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30분    
          (교중미사 후)
   - 장소: Clementine‘s 
          18070 San Ramon Valley Blvd, San Ramon

∎Giving Tree 도네이션 안내
   - CCOP와 함께하며, 모금액은 오틀랜드 교구 내
     ’Adopt A Family‘에 쓰여집니다. 
   - 기간: 11월 27일, 12월 4일 주일 미사 전, 후
   - 장소 및 방법: 성당 입구 접수 테이블에 봉투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Cash 또는 Check (Payable to: CCOP)

∎트라이밸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소개
   - 공식 명칭: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재속 프란치스코회    
     (11월 16일 본당 신부 승인)
   - 아씨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복음적 체험을 바탕으로     
     주님의 복음과 평화의 전달자가 되고자 하는 본 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유인숙 요한나 (925-708-8510)
          하남숙 스잔나 (925-922-1484)

∎대림특강
   - 주제: 주님을 기다리며
   - 일시: 12월 3일(토), 오후 7시 30분 - 9시
   - 장소: Zoom ID 893 3057 2932 / Passcode 1004
   - 강사: 오경택 안셀모 신부님(춘천교구 성경 사목 담당)

∎Toy Drive for CRECE in Oakland
   - 품목: New & Gently used 장난감, 게임, 인형등(전쟁   
          관련물 제외)
   - 일시: 12월 4일, 12월 11일 
   - 장소: St. Elizabeth 성당 입구

∎주님 성탄 대축일 유아 세례 신청 안내
   - 일시: 12월 25일(주일),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중
           (오전 9시 30분)
   - 문의 및 신청: 사무실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성치(11), 김윤숙(10-12), 박주암(11), 이용호(9-12),     
     장찬(11), 정종락(1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11), 김윤숙(10-12), 이용호(9-12), 정종락(12)
   - Bishop’s Appeal
     김성치(11), 김윤숙(10-12), 이용호(9-12), 정종락(12)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2008 $510 $1430 $85 $85 $4118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들을 위하여    For volunteer not-for-profit organisations
                             인간발전 촉진을 위하여 일하는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들이 공동선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We pray that volunteer non-profit organisations committed to human development find   
                             people dedicated to the common good and ceaselessly seek out new path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COVID-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뭅시다.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합시다.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킵시다.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9시 - 9시 25분
    - 평일(화·목·금): 오전 9시 - 9시 25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